
밤만 되면 괴물로 변하는 아빠, 이유는 코골이 때문
기사입력 2012-02-09 18:04

“난 엄마랑 잘래. 아빠랑 자기 싫어!” 4살짜리 딸아이는 오늘도 베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아빠

를 방밖으로 몰아낸다.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과 자고 싶지만 딸은 아빠와의 잠을 거부한다.



아이가 잠이 든 후 몰래 아이 옆에서 잠을 자면 어느새 아이는 부인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.


[천혜나 기자] 코를 고는 아빠라면 이런 상황을 한번쯤 경험했을 것이다. 코골이는 30~35살 남성의

20%, 여성의 5%가 겪고 있는 질환이다. 코골이란 수면 중 호흡기류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좁아진

기도를 지나면서 이완된 연구개를 지나면서 진동을 일으켜 발생되는 호흡 잡음이다. 


코골이가 심한 사람들 중에 코를 골다가 한참 동안 숨을 쉬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. 이는 무호흡

이라 불리며 의학적으로 수면 중 10초 이상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지하는 현상이다. 코골이의 가장

주된 원인은 비만, 아데노이드 비대, 코 질환이다.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말단 비대증, 소하악증, 하

악 후퇴증을 가진 경우에도 코골이가 생길 수 있다. 


이는 심한 코골이와 주간 졸음증 등의 수면장애의 원인이 된다. 또 수면 7시간 수면 중 30회 이상

발생하는 경우 고혈압과 뇌졸중 등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

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. 


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은 “코골이의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무호흡이 지속될 경우에는 부정

맥, 고혈압, 심장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. 또한 당뇨병이나 녹내장을 악화시키며 발기부전과 성욕

감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 


코골이는 본인이나 배우자, 또는 가족들을 통해 증상을 듣고 진단할 수 있다. 주간에 얼마나 졸리는

지에 대한 문진을 통해서도 코골이나 무호흡의 심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. 신체검진으로 체중이

나 BIM 지수를 측정하거나 외양 특히 얼굴과 목의 모양을 관찰하고 비강, 구강, 인두, 후두의 검진

을 병행하여 주된 유발 원인을 파악한다. 


치료방법은 크게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.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

옆으로 잠을 자도록 하거나, 체중 감량, 금주, 금연 등을 통해 위험 인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. 또

약물치료나 구강 내 장치를 통해 혀가 목 뒤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. 


수술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코골이의 원인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데, 비강수술, 인두부 수술, 설부 축

소수술, 두경부 골격수술 등이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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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정겨운 매너손, 홍수현 하의실종 서류 가방으로 대처 ‘훈훈~’ 


▶ 김종국 유재석 멱살, 아픈 과거(?) 들추어내 “언제 적 얘기를” 


▶ 주다영 폭풍성장, 미모-연기력 물올라 호평 ‘기대되는 유망주’ 


▶ 이승기 암기 브레인, 조선왕조 계보도 술술~ ‘유홍준 교수도 감탄?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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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최민식, 삼합회 조직원 장백지 아버지 때문에 ‘파이란’ 목숨 걸고 촬영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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